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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특히 젊은 세대의 종교 이탈이

라는 거시적 위기 속에서, 개신교에 비해 불교 청년 인구의 감소세

가 두드러지는 현상에 주목하며 시작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

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개신교 특유의 ‘모태신앙’ 문화가 기능

하고 있다는 가설 아래, 그 명암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불

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모태신앙이 신학적 정당성은 부족하지만, 가족을 매개로

한 강력한 초기 ‘종교적 사회화’ 기제로서 기능하는 독특한 문화

현상임을 밝혔다. 이어서 모태신앙의 양면성을 분석한 결과, 이는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와 개인의 도덕적 기반 형성에 기여하는 순

기능과 함께, 신앙의 피상성, 청년 이탈, 공동체의 폐쇄성을 야기

하는 역기능을 동시에 지닌 양날의 검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본 연구는 모태신앙을 불교

에 창조적으로 벤치마킹할 방안을 모색했다. 불교는 ‘칼라마 경’

과 ‘자등명’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듯이 주체성을 강조하기에 세

습적 신앙과 충돌하지만, ‘숙세인연(宿世因緣)’과 ‘선근(善根)’이

라는 교리를 통해 그 순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내적 토대를 이미

갖추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의 ‘모

태신앙’에 대응하는 불교적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법연신앙’을 새

롭게 제안했다. ‘법연신앙’은 신앙을 강요된 의무가 아닌,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의 ‘선물’이자 스스로의 선근을

꽃피울 ‘기회’로 재해석함으로써 불교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으

면서도 세대 전승의 중요성을 포용하는 모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 ‘법연신앙’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4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① 신행 중심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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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가족’ 단위로의 전환,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설계, ③

‘첫 스승’으로서의 불자 부모 역량 강화, ④ 참여불교를 통한 사회

적 신뢰 회복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종교 간 창조적 벤치마킹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담론

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모태신앙, 숙세인연, 선근, 법연신앙, 신앙 전수, 종교적 사회화, 불자 가족

Ⅰ.� 문제� 제기

21세기 한국 사회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탈종교화 현상을 맞

이하고있다. 종교가개인과사회에미치던영향력은점차줄어들

고있으며, 모든종교는종교인구감소라는공통의위기를직면하

고있다. 이러한거시적변화속에서특히주목해야할지점은바로

미래세대인 20대이하젊은층의종교지형이다. 각종통계지표는

젊은 세대의 종교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며, 이는 각

종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전반적으로 가파른 종교 인구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양상은종교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특히 20대이하

청년과 청소년 인구를 비교했을 때, 불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상은 불교계가 당면한 위기

의심각성을더욱명확하게보여준다. 불교의오랜역사와문화적

저변에도불구하고, 왜유독젊은세대에게그영향력을상실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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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에개신교특유의신앙전수시스템인모태신앙(母胎信仰) 문

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모태신

앙은가족을매개로한강력한초기종교사회화기제로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 이전에 신앙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동체

소속감을부여하는역할을해왔다. 반면, 불교는주로개인의자발

적 관심이나 성인기 이후의 입문을 통해 신자를 확보해 왔다는

점에서기독교와근본적인차이가있다. 이시스템의유무가장기

적으로젊은세대의종교인구격차를만든핵심변수일수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젊은 세대의 종교 선택과 모태신앙 문화의

상관성을검토하고자한다.1) 다만모태신앙문화를맹목적인성공

모델로 상정하여 불교가 이를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

양하고자 한다. 오히려 모태신앙 문화를 비판적 관점에서 다각적

으로검토할것이다. 모태신앙이가진순기능과그이면에가려진

역기능을심층적으로분석함으로써, 그명암을객관적으로조명할

것이다. 이비판적고찰의과정을통해불교가단순히외형적시스

템을모방하는것을넘어, 불교고유의정신과가치를지키면서도

다음 세대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모태신앙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교사회

학적관점에서그의미를살펴본다. 제3장에서는모태신앙이개인

1) 본연구는연구과정의효율성과폭넓은정보탐색을위해 AI 기반언어모델인
‘Gemini (Googl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모태신앙)
와 관련된 광범위한 동향 파악을 위해 문헌을 검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Gemini의 도움을 받았다. Gemini를 통해 생성된 모든 정보와 내용은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인 연구의 방향성과 결론
도출은 연구자들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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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체에 미친 긍정적영향과 함께, 신앙의 피상성, 청년 이탈, 

공동체의폐쇄성등부정적결과를비판적으로고찰한다. 제4장에

서는앞선분석을바탕으로, 먼저불교의교리적토대위에서모태

신앙의순기능을창조적으로수용할수있는대안적패러다임으로

서 ‘법연신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

불교가 당면한 세대 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

약하고, 본연구가한국불교의미래를위한실천적담론을형성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모태신앙의� 정의와� 의미

모태신앙은말그대로 ‘어머니뱃속에서부터가진신앙’을의미

한다. 한국개신교에서만사용되는독특한개념으로태어나면서부

터부모의종교를물려받아어린시절부터자연스럽게신앙을받아

들이고, 성장한 경우를 이르는 표현이다(김윤정, 2022; 박진호, 

2023). 유사한 개념으로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유아 세례’가 있다. 

가톨릭의유아세례는아직하느님이나신앙을모르는어린이에게

베푸는 세례를 의미한다. 대체로 아이가 태어난 후 몇 주 이내에

거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교황청 경신성성, 2010)2) 유아 세례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나이의 아이를 대신하여 부모와

대부, 대모가 신앙고백을 한 다음, 아이에게 주는 세례이다. 유아

2) 유아세례는출산후산모의건강을고려하여시기를정하되생후 3개월이내에
거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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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의목적은아이에게자연스럽게교회의일원으로살아가게하

고, 성장하면서 신앙교육과 세례를 받아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모태신앙이나 유아 세례는 모두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부모에게 종교를 물려받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한국 개신교고유의 모태신앙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

와관련하여그연원을명확히밝히는논거를찾기는쉽지않다.3) 

3) 모태신앙을옹호하거나비판하는논의들은많지만, 모태신앙문화가어떤과정
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그 연원을 명확히 밝히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는
모태신앙문화가한국개신교내에서오랜기간자연스러운현상으로받아들여
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여기서는, 비록 가설적 추론의 성격을 갖지만, 
모태신앙 문화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문화는특정한환경속에서형성되는복합적인역사적, 사회적산물
이다. 그런점에서한국개신교의독특한모태신앙문화도단순히 ‘부모의종교를
물려받는현상’만으로는설명할수없다. 즉, 모태신앙이라는한국개신교의독특
한 문화의 형성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을 넘어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맥락속에서분석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모태신앙문화는
초기기독교수용과정에서의염원, 다종교사회에서의생존전략, 그리고압축
성장기의교회문화가결합하여형성된고유한현상으로이해할수있을것같다.
모태신앙 문화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유입되었을 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적
질서는개인의 삶을 신분과 성별의위계 속에엄격하게 구속했다. 실학자들이
서학을 새로운 학문 체계로 탐구했던 것과 달리,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수용은 단순한 종교적 회심을 넘어, 기존 세계관을
거부하고새로운삶의방식을선택하는결단이었다. 특히 ‘신앞에모든인간은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태생부터 인간을 차별하는 신분제 사회를
정당화했던 유교적 세계관에 대한 강력한대안이었다. 이는억압 받던계층과
여성에게매우매력적이었으며, 이들에게신앙을갖는다는것은곧인간으로서
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이었다. 극심한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독교인이
된이들은자신들이경험한새로운세상의가치를자녀들에게물려주고자하는
열망이누구보다강렬했을것이다. 자녀들만큼은유교적족쇄에서벗어나평등
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살기를 염원했기에, 그들에게 신앙전수는 선택이 아
닌 필연적인 사명이자 소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초기기독교신앙공동체의열망은한국사회의특수한종교지형속에
서 구체적인 생존전략으로 발전했다. 기독교가 오랜기간 사회의 지배종교로



모태신앙 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불교의 대응 전략

297

박진호는 오히려 모태신앙이 기독교 신학적 측면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박진호, 2023).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는 어머니 배에 잉태되어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

는 의미가 되므로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51:5) 부모가 죄인이라거나, 임신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

절이 된 상태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셈입니다. 엄마의 태에서부터 구원

받거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박진호, 2023).

서 문화 전반을 형성했던 서구와는상황이 달랐다. 서구에서는 모두가기독교
인이었기에굳이모태신앙을강조할필요가없었지만, 한국은불교, 유교, 토착
신앙 등이 오랜 기간 공존하며 경쟁하는 다종교사회였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다음세대를신앙공동체안에붙들어두는것은교회의생존과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외부 전도를 통한 신규 신자 유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방법은 바로 가족을 통한 신앙의 대물림이었다. 따라
서 가족 내 신앙 전수는 치열한 종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략적 배경 위에,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면서 모태신앙은 하나의 독특한 ‘문화’로
굳어졌다. 교회가 급성장하고 대형화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신앙을 이어온
‘믿음의 가문’에 대한 존중과 선망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는
교회공동체내에서일종의새로운사회적자본으로기능했다. 모태신앙이라는
배경은그 자체로신앙의 깊이를 보증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때로는 모태신앙
인들이스스로를신앙의 ‘주류’ 또는 ‘정통’으로인식하며, 다른신자들과구별
되는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처럼 모태신앙이 존중받는 문화가
강화되면서, 신앙의 대물림은 더욱 독려되고 견고해지는 자기 강화적
(self-reinforcing)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모태신앙 문화는 유교에 저항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초기신앙공동체의간절한염원에서시작하여, 다종교사회에서살아남기위한
생존 전략으로 발전했고, 교회 성장기에 ‘믿음의 가문’이라는 상징적 가치가
부여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독특한 형태로 자리 잡은 복합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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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는이삭의아내가잉태한쌍둥이가운데동생야곱만구원

받았다는창세기의내용을인용하면서엄마가믿어서자녀가구원

을받는다면쌍둥이모두가구원받아야한다는점을지적함으로써

모태신앙이신학적근거가부족함을주장한다. 그러면서모태신앙

이라는 개념의 사용이 한국 개신교의 관습이라고 언급한다.

모태신앙’(母胎信仰)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모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에 성실히 출석해 온 신자들은 대체로 그 삶이 선하고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을 성실히 행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갖게 된, 특별히 문제나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하려는 신자

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런 신자들을 존중해 주고 목양의 편의상 모태신앙

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박진호, 2023).

일종의한국적관용어인모태신앙이라는용어가사용되는맥락

은부모세대에서자녀세대로종교가전승되는상황을표현할때이

다. 자녀가회심이라고일컫는특별한종교적체험없이부모나가

족들과의일상생활속에서자연스럽게신앙을받아들인상태임을

드러낼때모태신앙이라는말을쓴다. 개신교공동체내에서는 ‘신

앙의대물림’이나 ‘믿음의유산’이라는표현도유사한용례로사용

된다.4) 그 표현이 모태신앙이든, 신앙의 대물림이든, 혹은 믿음의

유산이든 간에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대 간 종교 전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즉, 가족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세대

4) 비슷한맥락에서 ‘믿음의가문’이라는표현도개신교 내부에서자주사용된다. 
이 표현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신앙이 계승된 가족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모태신앙문화를독려하는역할을했다. 나아가한국전쟁이후개신교
의폭발적성장기를견인하는핵심적인이념적장치로기능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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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종교 전승을 지칭하는 한국적 관용어가 모태신앙이다.

다음의 인용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신교 신학 내에서

가족은 종교 교육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가정을 교회의 일부분이라 할 만큼 칼뱅은 가정의 신앙 공동체성을 강조하면

서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모

에게 부여하셨다’고 말했다. 마틴 루터는 “부모는 교회의 목사보다 우선하여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만일 가정의 

부모가 교육적 책임을 감당 못 할 때 교회와 학교가 이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가정이 ‘축소된 교회’라면 교회는 확대된 가정’으

로서 상호 간에 유기적인 통일성을 지닌다(고용수, 2012: 4-5).

부쉬넬은 “어린이는 가정의 대기를 숨 쉬며 부모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부모의 목표가 어린이의 목표가 되며, 그들의 삶과 영이 어린이의 

모습을 만든다.”라고 주장하여, 기독교 가정이야말로 언약공동체로서 중

요한 교육의 장이 되며, 부모는 어린이의 영적 성숙에 있어 중요한 교사가 

된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김광률, 2008: 220).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자녀를 제자로

양육해야(김광률, 2008: 230)” 하고, ‘교회의 축소판이 가족이고, 

가족의 확장판이 교회’라는 인식은 종교 전승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포교, 선교, 전법, 전도등 다양한개념으로표현되는종교전승

은 종교 공동체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요소이다. 종교사회학은이와 관련한논의를 ‘종교적사

회화’라는맥락속에서다루고있다. 사회화는개인이자신이속한

사회의가치와규범을학습하고내면화함으로써그사회의구성원

이되어가는과정이다. 따라서종교적사회화는종교에대해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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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개인이 종교적 신념, 가치, 관행 등을 전달받아 특정 종교

공동체의 신도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원규는 이러한

종교적 사회화의 주요 통로로 교육 체계, 종교 집단 내 인간관계, 

가족, 친지, 대중매체 등을 들고 있다(이원규, 2019: 319-323). 

가족과 종교적 사회화의 관련성에 대한 이원규의 논의를 다음

인용문들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족은 종교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될 뿐만 아니라 

… 종교 제도의 한 근본적 단위가 된다(이원규, 2019: 609).

특히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종교적 사회화가 중요하다 … 부모가 새로운 

세대에 종교 문화를 전하는 것은 부모 세대의 종교적 책임의 하나인 것이

다. … 가족은 종교적 가르침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심적 통로가 된다. 아이들은 흔히 가족 안에서 종교적 가치에 처음 접촉

하게 된다. 아이들의 종교적 사회화가 처음 이루어지는 곳은 가족이다. 

그리하여 특정 종교 집단의 성공이나 실패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정 

안에서 종교적 개념을 가르치는 데서의 가족 멤버의 효과에 크게 달려 

있다(이원규, 2019: 617).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종교적 태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친밀할 때에 자녀는 부모의 종교

적 태도를 닮을 가능성이 많다. …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집에 거주할 

때 그들은 부모의 종교성을 더 닮는다. 즉, 집을 떠나 있는 젊은이들은 

종교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 이와 같이 자녀에 미치는 부모의 종교

적 영향은 매우 크며, 종교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종교적 사회화가 매우 

중요하다(이원규, 2019: 618).

결론적으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 세대의 종교

교육을 통해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종교의 세대 간 전승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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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성패에핵심적역할을한다. 바로이러한현상을가리키는

한국적관용어가 ‘모태신앙’인것이다. 따라서모태신앙은그자체

의신학적근거는부족할지라도, 종교교육의장(場)으로서가정을

강조하는신학적관점및 ‘종교적사회화’의핵심단위로서가족을

보는 사회학적 논의와 깊이 연결된다. 결국 이 용어는 그 자체의

타당성 논란과 별개로, 종교 공동체의 지속과 성패가 가족이라는

기초 단위의 종교적 사회화 기능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Ⅲ.� 모태신앙의� 두� 얼굴과� 실천적� 과제

모태신앙의강조는가족공동체를통해안정적으로신앙을전수하

고, 종교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됨으로써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을견인하는중심축이되어왔다. 그러나개인의주체적인결단

과회심을중요시하는개신교의신념체계안에서, 자녀가자유의지

와무관하게타율적으로종교적정체성을부여받는다는점은심각한

신학적딜레마를낳을뿐아니라, 신앙의피상성이나청년층의이탈

과같은실천적문제들로이어지기도한다. 이에이장에서는모태신

앙이낳은명암을비교분석하고,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개신

교 내부에서 모색된 목회적, 교육적 대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모태신앙의 두 얼굴

1) 모태신앙의 순기능

모태신앙은개인의성장, 가정내신앙전수, 그리고교회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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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지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 개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모태신앙은 개인의 심리적 기반과

도덕적가치관을형성하고, 가족내종교적사회화를통해교회의

제도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

다. 이는모태신앙이단순한신앙적배경을넘어, 한개인과공동체

를 형성하는 강력한 사회화 과정임을 보여준다.

(1) 개인의 성장

모태신앙은 견고한 신앙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도덕적, 정서

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강한 결속력

을 갖게 한다(김광률, 2008; 고용수, 2012; 신승범, 2013).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교회를 통해 신앙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예배 참석, 기도, 성경 읽기와 같은

신앙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은 물론, 비종교 가정의 자녀보다 해당

종교에대한이해도가높아신앙생활에쉽게적응할수있다. 이렇

게 형성된 신앙적 토대는 먼저 내면화된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기독교윤리가삶의위기나윤리적판단의순간에내면적

지침으로 작용하여, 외부의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행동을 통제

하고 선한 삶을 지향하도록 이끈다.

더불어 이는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의 원천이 된다. 실패와 좌

절의순간에기댈수있는절대적존재와공동체가있다는사실은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탄력성을 길러준다. 나아가 개인은 교회의

언어, 문화, 관계에대한익숙함을바탕으로공동체에깊이뿌리내

린사회적으로통합된신앙을형성하게된다. 특히목회자나선교

사의 자녀라는 배경은 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

용하여긍정적정체성을강화하고, 이러한사회적인정은다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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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참여와 리더십 함양을 독려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처럼내면화된도덕적기준과공동체와의긍정적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은 개인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으로굳건히자리하게한다. 또한모태신앙을통해형성된윤

리적 가치관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와 봉사의

가치를 내면화한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가족을 통한 종교적 사회화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발표하는여러통계자료들을보면개신

교의 경우 가족이 종교가 전승되는 핵심적인 창구가 되고 있음이

명확히드러난다. 특히부모의역할은자녀의신앙형성에절대적

인 영향을 미친다.

30-40대 개신교인 4명 중 3명(74%)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신앙

생활을 시작했으며(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어머니’이고, 모태신앙 배경을 가진 응

답자의 80%가부모와함께한신앙경험이 ‘신앙에도움이되었다’

고 평가했으며, 그 가운데 70%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5a). 이는 부모가 자녀

의 신앙 계승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내 종교적 사회화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식사 또는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 가족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일이생겼을때종교적의미를담은축하와감사인사를하는

것, 가정예배등일상에서자연스럽게일어나는모든활동이종교

적 사회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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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 공동체의 유지

전도를 통한 신규 신자 유입이 정체되면서 한국 교회는 ‘가족

종교화’ 현상을통해교세를유지하고있고, 그중심에모태신앙이

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이러한 ‘가족종교화’는 교회가 더 이상 새로운 외부 개종자를

유입시키기보다 기존 신자의 자녀를 통해 인적 자원을 공급받는

경향이커지고있음을의미한다. 각종통계는이러한현실을명확

하게 보여준다. 전체 개신교인 중 ‘부모님의 영향/모태신앙’으로

신앙을시작한비율은 62%로타 종교에비해 월등히높으며(목회

데이터연구소, 2024),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비중은 폭발적

으로 증가한다. 60세 이상에서는 모태신앙 비율이 19%에 불과하

지만, 30대와 20대는 54%, 중고생은 58%에 달한다(목회데이터연

구소, 2025a). Z세대크리스천의경우 72%가부모의영향으로신앙

을 시작했으며(목회데이터연구소, 2025b), 신학대학원생의 70.7%

가 모태신앙 출신(손동준, 2016)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 신자

재생산을 넘어 미래 교회의 리더십까지 공급하는 핵심 통로임을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의 생존 방식은 과거의 열정적 전도에서

기존신자가정의 ‘생물학적재생산’으로근본적인변화를맞았다.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순기능을한다. 실제로부모모두가개신교인인가정의자녀는성

인이된후교회에계속출석할의향(64%)이부모가비신자인경우

(36%)보다 월등히 높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이처럼 모태신

앙은 교회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의 참여를 보장하며, 

제도적 교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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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동시에 한국 교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

러낸다. 교회가 생존과 리더십 공급을 모태신앙이라는 내부 재생

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것은 외부 사회를 향한 복음 전파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교회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바

로 그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교회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신학적․문화적 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2) 모태신앙의 역기능

앞서살펴본순기능의이면에는, 그태생적한계로인해개인과

공동체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주체적 결단

이 부재한 ‘물려받은 믿음’은 개인에게 깊은 내적 갈등과 지적 회

의를 안겨주며, ‘가나안 성도’ 현상을 촉발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도 존재한다. 

(1) 강요된 신앙과 개인의 자유의지 억압

모태신앙의가장보편적인부작용은개인의주체적결단에의해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율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로

전락하는것이다. 한조사에따르면, 모태신앙인중 61%가부모의

요구에의해어쩔수없이신앙생활을하게된것을부정적경험으

로 꼽았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5a).   

정재영에 따르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강요받는 신앙’에 대한 부담감이다. 수십 년간 교회에 출석했던

이들조차신앙을강요받는경험을매우고통스러워했다. 특히 ‘구

원의확신’을끊임없이확인하고강요하는교회의태도는 ‘폭력적’

으로 느껴져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한다(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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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5). 이러한 압박은 신앙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발전

시키지 못하고, 타인에게 증명해야 하는 종교적 수행으로 전락시

켜 깊은 회의감과 자율성에 대한 갈망을 낳는다. 

이렇게개인에게선택권이주어지지않은상태에서어린시절부

터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태신앙은 세뇌라는 비판적 평가도

가능하다.   

(2) 개인적 확신 부재와 신앙의 피상성

주입된 신앙은 개인적 확신의 부재로 이어져, 신앙이 피상적이

거나형식주의에머무는결과를낳는다. 이회의감의근원에는극

적인 회심이나 인격적인 신앙 체험, 즉 ‘강력한 간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차

적’ 신앙일 뿐,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시달리며, 

신앙생활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낀다(김광률, 2008; 정재영, 2015; 

김호경, 2018; 박진호, 2023). 

이러한 환경에서 형성된 신앙은 깊은 내적 확신보다 형식적인

종교활동으로이어지기쉽다. 실제로크리스천청소년의절반이

상(52%)이 하루 중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이 5분 이

내이거나 전무하며, 28%는 아예 신앙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

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이는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닌, 주말

에 치르는 하나의 행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성장과정에서겪는지적갈등또한신앙적회의를증폭시킨다(장

소망, 2018). 특히자아가형성되는청소년기와대학시절에이르면, 

어릴때부터배워온교리와현대사회의합리적, 과학적사고사이

에서큰괴리감을느낀다. 진화생물학이나지질학등경험적증거를

바탕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자연과학을 비판하는 창조과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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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고뇌하는것은흔한사례다. 모태신앙인이

다수인 3040세대의 10명중 4명이현재신앙적회의를겪고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에게신앙은 ‘마음의평안을주는동시에회의감을

들게 하는’ 모순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3) 교회 공동체의 폐쇄성과 배타성

모태신앙 중심의 문화는 공동체 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

도 한다. ‘믿음의 가문’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지면서 기존 신자들

간의 결속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외부인이나 새롭게 종

교 생활을 시작한 신참자들은 모태신앙 문화에서 넘을 수 없는

벽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2025a)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없이 혼자 신

앙생활을 하는 교인 4명 중 1명(26%)이 ‘교회 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응답했다. 소외를느끼는이유로는 ‘가족중심의설교나

행사’(33%)와 ‘가족 단위 참석자들을 볼 때’(40%)가 꼽혔다. 이는

공동체가 ‘그들만의리그’처럼느껴지게만들어새로운신자의정

착을어렵게하고, 교회의포용성과확장성을저해하는심각한폐

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높은 청년 이탈률과 ‘가나안 성도’ 현상

이러한수동성, 회의감, 부담감의총체적인결과가바로 ‘가나안

성도’ 현상이다. ‘가나안’은 ‘안 나가’를 거꾸로 읽은 말로, 기독교

신앙은있지만제도교회에는출석하지않는이들을지칭한다. 이

는단순히개인차원의종교성약화현상에만머무르는것이아니

라, 현대사회의개인주의, 탈권위주의, 탈제도화경향이종교영역

에 반영된 거시적인 사회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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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가나안 청년의 대다수가 모태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2023)에 따르면, 가나

안 청년의 44%가 모태신앙 출신이며, 이들 중 73%가 초등학교

이전에신앙생활을시작했다. 그러나이들의교회이탈은주로대

학 재학 중(31%)이나 졸업 후(42%)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는부모의영향력에서벗어나독립적인정체성을형성하는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모태신앙에서가나안 성도로 이어지는 통로

가 형성된 것이다.   

이들의이탈은신앙자체의포기라기보다는, 경직되고권위적이

며 소통이 부재한 제도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에 가깝다. 실제로

가나안성도중 90%는기독교신앙을유지하고싶어한다. 정재영

은 이들이 '소통의 단절'과 자유로운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교회

문화때문에떠난다고분석했으며(정재영, 2015), 서도원은이들이

더 지적으로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일관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대안적 공동체와 공론장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서도원, 2021). 

이는가나안성도현상을단순한 ‘신앙의실패’가아니라, 더진정

성 있는 믿음을 찾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탐구’로 재해석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5) 기타 역기능

이외에도모태신앙문화는여러역기능을동반한다. 첫째, 율법

주의와 정죄 의식이다. 신앙의 본질인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

없이종교적규율과행위중심으로신앙생활이이루어지면서율법

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신앙을 ‘행위’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둘째, 교회 지도층의

위선에대한민감성이다. 교리에익숙한모태신앙인들은목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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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 불일치, 교회 세습과 같은 비윤리적 문제, 재정 비리 등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인지하며, 이는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킨다.   

2. 모태신앙 넘어서기: 한국 교회의 과제와 대안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탈종교화 추세 속에서 한국 개

신교의 양적 성장을 견인했던 모태신앙 문화는 앞서 검토했던 여

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모태신앙의

긍정적 잠재력을 되살리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한국개신교계는이러한문제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 가정의 변화: ‘일방적 강요’에서 ‘상호적 대화’로

모태신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첫걸음은가장일차적인종교

적사회화가이루어지는가정에서시작되어야한다. 그핵심은 ‘강

요’에서 ‘대화’로, ‘지시’에서 ‘삶으로 보여주기’로의 전환이다.

부모는더이상신앙을주입하는교사가아니라, 삶으로신앙을

증언하는모델이되어야한다. 이를위해개신교계는부모를신앙

교사로 세우는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이교회의책임만이아님을인지하고, 가정예배나신앙적대

화법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진정성 있게 증언하고 실천하는 모습

을보여주도록돕는것이다. 또한, 질문을억압하는권위적태도를

버리고, 자녀가신앙적의심과고민을솔직하게털어놓을수있는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신승범, 

2013, 2016; 유화자, 2005; 정재영, 2015; 박상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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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변화: ‘수직적 위계’에서 ‘수평적 공동체’로

가정의 변화는 반드시 교회의 체질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교회는 주체성, 공동체성,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주체적 신앙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앙을 ‘물려받는 것’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바

꾸기위해지적․체험적훈련을강화해야한다. 깊이있는본격적

인 입교(세례) 교육을 실시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적 질문에 논리

적으로 답하도록 돕는 기독교 변증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하브루타나 소그룹

토론과같은참여형교육을확대하고, 개인적 ‘신앙고백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단기선교나 제

자훈련과같은체험적신앙훈련역시머리로만알던신앙을인격

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장호광, 2020; 이정관, 2023; 

김진영, 2023; 정현곤, 2020).

청년을 동등한 파트너로 세우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필

요도 있다. 청년들을 수동적인 교육 대상이 아닌, 사역의 동등한

주체로세우는것이중요하다. 예산편성, 프로그램기획등교회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도권을

부여해야 한다(함영주․이현철, 2021).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관계적 훈련의 중추가 되

어야 한다. ‘끼리끼리’ 문화를극복하고, 새로운사람이정착할수

있는환대의공동체를만들기위해, 멘토링시스템을도입하여세

대간의벽을허물어야한다. 또한대그룹예배의한계를보완하는

소그룹(셀/목장) 사역을 강화하여친밀한 교제와 지지를경험하게

하며, 세대통합프로그램을통해신앙의유산을자연스럽게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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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인별맞춤형심방및상담을통해모태신앙인이겪는특유

의 고민을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박재필, 2016; 고성휘, 2018; 

민장배․이수환, 2021; 김춘근, 2024).

교회는영성과사회적실천의균형을추구해야한다. 요즘청년들

은내적영성훈련과더불어교회가정의와봉사등사회적책임을

다하기를기대한다. 청년들이주도하여지역사회를섬기는구체적인

봉사활동에참여하게함으로써신앙이이웃을향한섬김으로나타나

는 것임을 배우게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심민수, 2014).

3) 시대 변화와 거시적 대응: 새로운 모델과 제도 개혁

세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에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삶을

살고있다. 탈종교화추세속에서교회를떠나는젊은세대대부분

이디지털원주민(digital native)임을주목해야한다. 이들이 교회에

머물수있도록 SNS를비롯한디지털미디어를적극수용하고, 양질

의온라인콘텐츠를개발하고보급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제도교회를떠난가나안성도를위해권위주의와경직된틀에서

벗어난소그룹네트워크나특정관심사를공유하는유연한형태의

대안 공동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정재영, 2015; 양희송, 2014).

가정과 개교회의 미시적 변화는 교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 즉

거시적차원의개혁을통해사회적신뢰를회복할때비로소완성

될 수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같은 시민 단체들은 교회 세습

방지, 재정 투명성 확보 등 한국 교회의 자정을 촉구하며, 공공성

회복을위해노력하고있다. 공정성과진정성에민감한젊은세대

들은교회가세습, 재정비리등스스로의잘못을어떻게바로잡는

지지켜보고있다. 제도개혁을통한신뢰회복은모든대안의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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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태신앙의� 타산지석:� ‘불교적� 모태신앙’의� 가

능성과� 과제

앞에서한국개신교의모태신앙이공동체의안정적유지와재생

산에기여한핵심동력이었지만, 동시에신앙의피상성과공동체의

폐쇄성이라는심각한한계를낳은양날의검이었음을살펴보았다. 

유사한세대단절의위기에직면한한국불교의입장에서이는중

요한 타산지석이 된다. 이 장에서는 모태신앙 사례를 비판적으로

벤치마킹하여한국불교의지속가능성을위한대안을모색하고자

한다. 이를위해먼저불교의교리와경전속에서모태신앙을이해

할수있는근거들을검토할것이다. 이를바탕으로불교의정체성

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순기능을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불교적모태신앙’의가능성을타진하고, 나아가현재불교계의위

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불교적 모태신앙’의 모색: 비판적 계승과 창조적 재해석

1) 불교의 가르침: 주체적 자각과 비판적 탐구의 길

모태신앙이라는개념을 불교적으로 수용하기에 앞서, 불교에서

는믿음의문제에어떻게접근하는지를이해할필요가있다. 결론부

터말하자면, 불교는부모나스승, 경전의권위에맹목적으로의존

하지말라고권고한다는점에서세습적신앙과일정한거리를둔다.

이와관련된대표적인사례가바로칼라마경(Kālāma Sutta)이다. 

이 경전에서 붓다는 진리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전승, 경전, 논

리, 권위 등 그 어떤 외부적 근거에도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대신, 경험과 관찰을 통해 그 가르침이 유익하고 지혜로우며,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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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성냄․어리석음을 소멸시키는지를 ‘스스로 알게 될 때’ 받아

들이라고 강조한다(대림, 2006). 이 지점에서 불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이유로신앙을수용하는모태신앙개념과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처럼불교의믿음은주체적선택과확인의과정을전

제하므로부모로부터의세습을기반으로하는모태신앙과는근본

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붓다가남긴 ‘스스로를등불로삼고법을등불로삼아라(自燈明

法燈明)’라는유훈도깨달음이궁극적으로각자의노력에의해성

취됨을천명한다. 특히부처를만나면부처를죽이고, 조사를만나

면 조사를 죽이라는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전통이 살아있는 선불

교의 정신은 외부의 권위에 대한 의존을 철저히 경계하고 내면의

자각을 통해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불교를믿는궁극적목표는깨달음의성취에있다. 불교는모든

중생이깨달음의가능성, 즉불성을지니고있고, 지혜를닦음으로

써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붓다는 그 길을 먼저 간

선각자이므로 붓다를 믿고, 자신을 믿으면서 지혜를 닦아 나가면

누구나해탈의경지에이르게된다는것이다. 여기서주목할것은

깨달음이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성취되지 않으며, 반드시 지혜의

계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승불교가 제시하는 지혜의

계발 과정인 ‘문사수(聞思修) 삼혜(三慧)’는 듣고(聞), 사유하고

(思), 닦는(修) 능동적이고역동적인탐구의여정이다. 이처럼불교

에서강조하는믿음은수동적수용이아니라, 이성적탐구와체험

적 검증을 통해 얻어지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하

는 능동적 과정의 출발점이자 동력이다. 이는 세습적이고 수동적

으로 주어지는 모태신앙과 명백히 구별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기

독교 문화에 기반한 모태신앙의 개념을 불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교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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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교적 대안의 발견: ‘숙세인연(宿世因緣)’과 ‘선근(善根)’

그러나 불교는 이러한 주체적인 교리와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가족내신앙전수의중요성을설명할수있는뛰어난교리적토대

를 이미 갖추고 있다. 

먼저출산을통해이루어지는부모-자녀관계를불교에서는 ‘태

(胎)’라는 생물학적 차원이 아니라, 연기적 세계관에 근거한 삼세

인과(三世因果)의 맥락속에서 설명한다. 삼세인과설에 따르면과

거, 현재, 미래는끊임없이이어지는원인과결과의과정이다. 과거

에 지었던 업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결과를 받고, 현재의 업으로

인해미래의과보를받는다는것이다. 이런관점에서보면, 이세상

에서 우연한 만남은 있을 수 없다. 특히 부모와 자식이라는 깊은

관계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생, 즉 숙세5)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결과물이다. 

더불어 ‘선근’이라는 개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숙세인연이

관계의 깊이를 설명한다면, 선근은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개인의

내적자질을의미한다. 선근이란선한결과를낳는선한원인으로

과거 생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같은 선한 행위를

쌓아온공덕을말한다. 이선근이두터운사람은현생에서자연스

럽게불법에이끌리고, 가르침을쉽게이해하며, 신심을내게된다. 

반대로과거생에쌓은선근이부족한사람은불법을만날기회조

차얻기어렵거나, 만나더라도그가치를알아보지못하고믿음을

내기 어렵다.

숙세인연과 선근 개념을 활용하면 가족 내 신앙 전수를 모태신

앙과는다른논리로설명할수있다. 즉, 부모와의깊은숙세인연으

로 인해 불교적 환경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과거

5) ‘숙세’는 과거 또는 과거세(過去世)를 의미한다.



모태신앙 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불교의 대응 전략

315

생에 닦아온 두터운 선근 때문에 현생에서 그 가르침에 공명하고

신심을낼수있는것이다. 자신의선근공덕이불자부모와인연을

맺게했고, 그로인해불교를만날수있는것이므로주체적믿음을

강조하는불교의교리와도충돌하지않을뿐아니라, 오히려불법

을 만나는 기회 자체가 자신의 과거 선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서 개인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한다.

붓다의 전생담인 자타카(Jātaka)나 법화경에는 깨달음이 단 한

생의노력이아니라, 무수한생에걸쳐쌓아온공덕과인연의결과

임을보여주는많은이야기가담겨있다. 이는어린시절의사소한

불교적경험조차미래의깨달음을위한귀중한씨앗이될수있음

을 의미한다.

3) 모태신앙의 불교적 재해석-‘법연신앙(法緣信仰)’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불교계에서는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대신, 불교고유의가르침에기반한 ‘법연신앙’이라는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법연신앙’이란 ‘숙세인연’과 ‘선근’

이라는 불교적 토대 위에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법(Dharma)

을전하는인연’이되어주어함께깨달음을향해나아가는능동적

이고관계적인신앙실천의패러다임을의미한다. 이는단순히과

거 생의 인연으로 주어진 조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

어, 현생의 관계를 통해 진리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미래의 선업과 깨달음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신앙 모델

이다. 이개념은기독교적개념인모태신앙과비교했을때,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그 순기능을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첫째, 모태신앙이 태어날 때부터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

적․운명론적 성격이강하다면, ‘법연신앙’은과거의 업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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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이끌리는성향과기회를제공받았을뿐, 그씨앗을꽃피우

는것은전적으로개인의주체적선택과노력에달려있음을강조

한다. 이는 칼라마 경의 정신과 완벽하게 부합한다.

둘째, ‘법연신앙’은 신앙을 강요가 아닌 ‘선물’이자 ‘축복’으로

재구성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불자여야 한다”고 말하는 대

신,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 이 귀한 인연 덕분에, 너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는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되었단다”라고 말할

수있게한다. 이는자녀에게불교와의깊은유대감을심어주면서

도, 최종적인선택권을 존중하는 자비로운 접근이다. 동시에 부모

는단순히교리를교육하는것이아니라자녀가본래가지고있는

선근의싹을틔울수있도록돕는역할을맡게되며, 이것은아이가

이번 생에서도 선업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모 자신

에게도 선업이 된다.

결론적으로 ‘법연신앙’은 개인의 자각과 자유로운 탐구를 최우

선으로하는불교의핵심가치를훼손하지않으면서가족내신심

전수의중요성과정체성형성이라는모태신앙의순기능을포용할

수 있는 매우 불교적이면서도 탁월한 대안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2. ‘법연신앙’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제안

앞서불교의교리적토대위에서 ‘법연신앙’이라는대안적패러

다임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구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차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불교가 직면한 위기의 현실을 간단히 진단하고, 개신교 모태신앙

의성공요인을비판적으로벤치마킹하여 ‘법연불자가족’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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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꾸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① 신행

중심축의 가족 단위로의 전환,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설계, 

③불자부모의역량강화, 그리고④참여불교를통한사회적신뢰

회복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구체화 될 수 있다.

1) 탈종교화 추세 속의 한국 불교

탈종교화추세가특정종교에한정된것은아니지만, 한국불교

의 탈종교화 추세는 다른 종교에 비해 더 가파르다. 전반적으로

신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가 단지 재가자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종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해마다 신규 출가자의

수도크게줄고있고, 신규출가자의연령도점차고령화되고있다. 

이는 한국 불교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청년들이 불교를 외면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내부적으로는

일부지도층에대한불신과권위주의적소통방식, 청년들의현실

적 고민에 와닿는 콘텐츠 부재 등이 ‘낡고 어려운 종교’라는 인식

을고착화시켰다. 외부적으로는사회전반의탈종교화와개인화된

영성 추구 경향이 제도 종교의 매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년들의 이탈이 불교의 가르침 자

체에대한거부가아니라, 그것을담아내는낡은제도에대한거부

라는 사실이다. ‘뉴진스님’ 열풍, 템플스테이와 명상에 대한 높은

관심은 청년들이 불교 문화와 수행에는 오히려 큰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보여준다는점에서위기속기회이다. 따라서전략의핵심

은가르침을바꾸는것이아니라, 그것을전달하는방식과공동체

를 형성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데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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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연신앙’의 실천 전략

모태신앙이불교의교리와부합하지않는다는한계에도불구하

고, 모태신앙문화가가진종교정체성의조기형성, 강력한공동체

유대감, 가치관의 세대 전승이라는 순기능은 불교가 위기를 타개

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법연신앙’의 패러다임

위에서불교적으로구현하기위해몇가지실천전략을제안한다.

(1) 신행 중심축의 전환-‘개인’에서 ‘불자 가족’으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신행의 중심 단위를 ‘개인’에서 ‘가족’으

로확장하는것이다. 이를위한핵심전략은가족법회(家族法會)의

활성화와 불교적 통과의례의 창출이다.

정기적으로개최되는법회의참석자를유심히관찰하면몇가지

특징이바로눈에들어온다. 노인과여성이압도적으로많고, 가족

들이함께참여하는경우가드물다는것이다. 기독교의주말예배

에 가족 단위 참석자가 많다는 점과 대비하면, 불교 신행의 중심

단위가 개인이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주체적 믿음을 강조하

는불교의특성을고려하더라도불자공동체의유지라는차원에서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를극복하기위해 부모와자녀가함께예불, 명상, 다도, 사찰

음식 만들기 등 세대 수준에 맞는 활동을 공유하는 가족법회를

전면적으로도입해야한다. 이는사찰을단순한종교시설이아니

라, 가족전체의정신적성숙과유대를위한따뜻한공동체공간으

로 변화시킬 것이다.

가족단위의신행활동기회를늘리기위해서불교식통과의례를

개발하고보급할필요가있다. 가족법회가일상적이고주기적인신

행기회를제공한다면불교식통과의례는이벤트적인성격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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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다. 현재불교계에서거행되는통과의례는대체로죽음이나

조상과관련된것이많다. 장례식, 49재, 천도재등은애도와추모의

순간에슬픔을풀어내고, 위로를건네는의례들이다. 갓태어난아

기를대상으로하는가톨릭의유아세례는기쁨과축복, 즐거움을

나누는의례이다. 기독교의사례가보여주듯, 삶의기쁜순간을기

념하는의례는강력한정체성형성의계기가된다. 불교는이를맹

목적으로모방하는것이아니라, 불교적가치안에서임신, 출산과

탄생, 성인식, 결혼, 입학과 졸업, 은퇴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을축하하고, 함께기념하는의례들을창조적으로개발하고

보급해야한다. 생애주기상의주요변곡점들을기념하는이런통과

의례들은개인의삶에불교가함께한다는강력한유대감을심어주

고, ‘법연’의 의미를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생애주기별 맞춤형 포교 프로그램 개발

‘법연신앙’의 관점에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포교 프로

그램은아이가본래지닌선근의싹을틔우고평생에걸쳐성장시

키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법회는 ‘신나는 놀

이터’로서의 사찰, ‘레고 명상’이나 ‘자타카’ 스토리텔링처럼 지식

전달이아니라오감을활용하는체험활동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불교에 대해 친근한 첫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청소년법회는재미와의미를결합하는프로그램구성이효과적

일 것이다. 템플스테이와 물놀이를 결합하거나, 사찰문화 해설사

또는 SNS 홍보대사등의역할을부여함으로써또래집단의유대

감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법회는진로, 결혼, 대인관계등현실적고민에대한불교적



불교와 사회 제17권 1호

320

해법을공유하고, 서로를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구성이절실하

다. 또한사찰을기반으로하는다양한포교활동이나사회적활동

의주체로참여하도록기회를제공하고, 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임신․출산․육아기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경이로

운 과정이자,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불교 명상 태교 프로그램, 

불교적인 자녀 양육법 등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년기는사회적으로가장왕성하게활동하지만, 동시에직장

에서의압박, 자녀문제, 노후불안등으로다양한스트레스와상실

감을 경험하는시기이다. 중년세대가겪는실직, 불안, 가족갈등

등의 문제에 맞춰 자아를 성찰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자조모임이나공동체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을것이다. 적극적

인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나 은퇴

준비 교육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은퇴 이후 노년의 긴 시간

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이

시기에해당하는불자들에게삶을아름답게회향하는길을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노년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

하고, 삶을존엄하게마무리할수있도록돕는방향으로프로그램

들을구성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불교수행중심의평생학습프

로그램,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봉사활동, 웰다잉

(well-dying)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각생애주기의필요에맞는구체적이고실질적인프로그

램을 제공함으로써, 불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세대의 삶에

의미있는동반자가되어시대적위기를극복하고, 지속가능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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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3) 불자 부모 키우기

가족중심모델의성공열쇠는부모의역량에달려있다. 불교계

는부모가자녀의 ‘첫스승’이자 ‘첫도반’이될수있도록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바람직한불자부모가되기위해서는자녀를출산한순간부터가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부모가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숙세인연’을 따라 선근을 갖춘 아이와 만나기

위해부모도임신을준비하는단계부터선업을쌓아야하는것이다. 

임신이후부터는태아에게무엇인가를주입하는교육이아니라, 

부모스스로맑고평온한마음과몸상태를만들어태아에게최상

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태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출산 이후에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불교적 지혜

로풀어내는부모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아이는자신이

전생에쌓은선근공덕의과보로현생에태어난것이니, 그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따라서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바꾸려고

해서는안된다. 부모자신의고정관념과내면을성찰하고, 자녀와

수평적인관계를만들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것이야말로자녀

가 지닌 선근의 싹을 틔워주는 최상의 '인연'이 되어주는 길이다.

(4) 참여불교를 통한 포용적 확장

불교 내부적인 체질 개선 노력은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더

큰그릇에담길때비로소완성될수있다. 청년들의신뢰를회복하

기위해공동체의문을열고, 세상의고통에동참하며, 사회적역할

을 다하는 참여불교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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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단순히불교계의이미지를개선하는차원을넘어, 그자체

가사회적차원에서선근공덕을쌓는보살행의실천이다. 불교적

관점에서보면, 환경파괴, 경제적불평등, 사회적갈등과같은모든

사회문제의근원에는인간의마음속 ‘탐(貪)․진(瞋)․치(痴)’ 삼독

(三毒)이자리한다. 따라서환경운동에동참하는것은사회전체의

탐욕을정화하는보시행(布施行)이며, 평화운동과인권옹호활동

에나서는것은혐오와차별에맞서는자비행(慈悲行)이자인욕(忍

辱)의실천이다. 이는 ‘불법(佛法)을몸으로실천한다’는불교정신

과 부합하며, 종교에 거부감을 가진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치를 체득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포교 전략이 된다.

그렇다면이러한사회적실천을앞서논의한 ‘숙세인연’과어떻게

연결할수있을까? 여기에불교적상상력의묘미가있다. ‘숙세인연’을

단순히과거생으로부터이어진 ‘결과’로만보는것이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숙세인연’을 만드는 원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옷깃만 스쳐도 무수한 생의 인연이 닿

아있는것이다. 하물며우리가사회속에서도움의손길을내미는

이웃, 함께땀흘리며봉사하는동료들은결코나와무관한타인이

아니다. 지금우리가맺는이사회적관계와자비의실천은미래의

어느생에선가부모와자식, 스승과제자, 혹은가장가까운도반으

로다시만날소중한인연의씨앗을심는행위가된다. 즉, 사회를

향한 자비 실천은 ‘미래의 불자 가족’을 만들어 가는 가장 적극적

인 선업 쌓기인 셈이다.

나아가보살의관점에서보면, 모든중생은헤아릴수없는과거

생에 나의 부모였거나 자식이었던 존재들이다. 이러한 연기적 세

계관안에서가족의울타리와사회의경계는허물어진다. 결국참

여불교를통한사회적실천은 ‘숙세인연’이라는개념을가족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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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사회전체, 모든생명으로확장하는가장역동적인보살행

의 구현이다.

이처럼 불교가 개인의 해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선근을 가꾸고, 

미래의숙세인연을창조하는 ‘세상이필요로하는종교’가될때, 진정

성과사회적정의에민감한젊은세대는자연스럽게불교의가치에

공명하게될것이다. 이는불교에대한사회적신뢰를높여새로운

진입경로를만드는가장근본적이면서도강력한방안이될것이다.

Ⅴ.� 결론:� ‘모태신앙’을� 넘어� ‘법연신앙’으로

1. 연구 요약

본연구는한국사회의탈종교화, 특히젊은세대의종교이탈이

라는거시적위기속에서개신교에비해불교청년인구의감소세

가 두드러지는 현상에 주목하며 시작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

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개신교 특유의 ‘모태신앙’ 문화가 기능

하고있다는가설아래, 그명암을비판적으로분석하고, 한국불교

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모태신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이 신학적

으로는근거가부족하지만가족을매개로한강력한초기 ‘종교적

사회화’ 기제로서 기능하는 한국적 현상임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모태신앙의 ‘두 얼굴’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순

기능으로는개인에게안정된도덕․정서적기반을제공하고, 공동

체의 유지와 재생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반면, 그

역기능으로는개인의자유의지를억압하고신앙의피상성을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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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아가 ‘가나안 성도’ 현상과 공동체의 폐쇄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제4장에서는 앞선논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불교를 위한

대안을모색했다. 불교는 ‘칼라마경’과 ‘자등명’의가르침에서볼

수 있듯이 주체성을 강조하기에 모태신앙 개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지만, ‘숙세인연’과 ‘선근’이라는 교리를 통해 그 순기능을

창조적으로수용할수있는토대를이미갖추고있음을발견했다. 

이를바탕으로, 본연구는 ‘법연신앙’이라는불교적대안패러다임

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① 가족 중

심신행전환, ②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 ③불자부모역량강화, 

④ 참여불교를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모태신앙’에 대해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했다. 기독교 중

심의 신학적․목회적 논의를 거칠게나마 정리하고,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모태신앙의 형성 과정을 추론하며 종교사회학적 틀로

그기능을분석함으로써, 모태신앙이라는문화현상을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둘째, 종교 간 ‘창조적 벤치마킹’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타 종교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교리적 정체성 위에

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다종교사회에서 종교 간

상호 학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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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불교의미래를위한실천적담론을형성하고구체적

인청사진을제안했다. 막연한위기진단을넘어, ‘법연불자가족’

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의례, 교육, 포교, 

사회참여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불교계가현실적으로채택하고논의를심화시킬수있는실질적인

담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첫째, 모태신앙의역사적연원에대한분석은문헌자료의부재

로 인해 ‘사회학적 상상력’에 기반한 가설적 추론의 성격을 갖는

다. 향후초기한국교회의사료분석등을통해이가설을검증하

거나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본연구에서제안한다양한실천전략들, 예를들어 ‘가족

법회’나 ‘생애주기별 교육 모델’ 등을 실제 사찰 현장에 시범적으

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론과실천의간극을메우는더욱의미있는성과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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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egan by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de-religification 

in Korean society, particularly the more pronounced decline in the young 

Buddhist population compared to Protestants amidst the macroscopic 

crisis of youth departure from religion.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the unique ‘Motae-sinang’ (Faith from the Womb) culture of 

Protestantism functions as a key variable causing this difference, this 

research aimed to critically analyze its light and shadows and to seek 

alternatives for a sustainable future for Korean Buddhism.

First, this study revealed that Motae-sinang, while lacking theological 

legitimacy, is a unique cultural phenomenon that functions as a powerful 

mechanism for initial ‘religious socialization’ mediated by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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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ly, an analysis of the dual nature of Motae- sinang confirmed 

it to be a ‘double-edged sword,’ with positive functions contributing 

to the stable maintenance of the community and the formation of an 

individual's moral foundation, alongside dysfunctions that cause 

superficiality of faith, youth exodus, and community insularity.

Using this analysis as a valuable lesson, this study sought ways 

to creatively benchmark the Motae-sinang case for Buddhism. As seen 

in the teachings of the Kālāma Sutta and the principle of Dhammadīpa 

(be a lamp unto the Dharma), Buddhism emphasizes subjectivity and 

thus conflicts with hereditary faith. However, this study discovered 

that Buddhism already possesses a profound internal foundation to 

accommodate the positive functions of Motae-sinang through the 

doctrines of ‘Sukse-inyeon’ (karmic connection from past lives) and 

‘Seon-geun’ (wholesome roots). Based on this, the study newly 

proposes the ‘Beopyeon-sinang’ (Dharma-Connection Faith) as a 

Buddhist alternative paradigm to the Christian ‘Motae-sinang.’ The 

‘Beopyeon-sinang’ is a model that embraces the importance of 

generational succession without compromising Buddhist subjectivity, 

by reinterpreting faith not as a compulsory duty but as a ‘gift’ from 

a precious karmic bond from past lives and an ‘opportunity’ to blossom 

one’s own wholesome roots.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four concrete practical strategies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this ‘Beopyeon-sinang’. These include: 

① shifting the central axis of faith practice to the ‘Buddhist family’ 

unit, ② designing tailored life-cycle-based education, ③ empowering 

Buddhist parents as ‘first teachers,’ and ④ restoring social trust 

through Engaged Buddhism.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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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s a concrete model for creative inter-religious benchmarking 

and lays a foundation for practical discourse for the future of Korean 

Buddhism.

Key Words: Motae-sinang (Faith from the Womb), Sukse-inyeon 

(Karmic Connection from Past Lives), Wholesome 

Roots, Beopyeon-sinang (Dharma-Connection Faith), 

Faith Transmission, Religious Socialization, Buddhist 

Family


